


참여작가

Santiago de Paoli 산티아고데파올리 (b.1978, 아르헨티나)

Miriam Cahn미리암칸 (b.1949, 스위스)

Katinka Bock카틴카보크 (b.1976, 독일)

Isa Melsheimer이자멜스하이머 (b. 1968, 독일)

Eva Koťátková에바코타트코바 (b.1982,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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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어리거울프는카틴카보크(b. 1976, 독일), 미리암칸(b. 1949, 스위스), 에바코타트코바(b.1982, 체코), 이자멜스하이머(b. 1968, 독일), 그리고

산티아고데파올리(b. 1978, 아르헨티나)의작업을한자리에모은단체전 «부드러운이탈 Soft Displacements»을 6월 13일부터 8월 8일까지선보인다.

전시속신체는온전한모습으로머무르지않는다. 접히거나잘리고, 매달리거나구조물안에부분적으로놓인다. 단단해야할건축은유기적인형태로

느슨해지고, 일상적인사물과연약한재료들은낯선감정의무게를띤다. «부드러운이탈»에서신체와사물, 건축은하나의정해진모습이나역할에머물지

않는다. 전시는익숙한것들이제자리에서조금씩벗어나는순간을따라간다. 그과정에서사물의표면에는감정과기억, 상상이겹쳐지고, 작업들은현실과

내면사이의작은틈을열어보인다.

«부드러운이탈»의작업들은현실로부터의도피를말하지않는다. 대신익숙하다고믿어온몸, 사물, 공간이조금씩제자리를잃는순간에주목한다. 그

어긋남은극적이지는않지만, 전시장곳곳에서조용한긴장과낯선감각으로감지된다.

전시는연약한신체와그것을둘러싼불안정한장치들을따라전개된다. 펠트, 직물, 세라믹, 석고, 철사와같은재료들은부드럽지만때로는몸을조이고, 

감싸지만동시에노출시키며, 자라나는듯보이면서도어떤틀안에붙잡혀있다. 회화, 조각, 설치를넘나드는작품속형태들은하나의상태로고정되지

않는다. 그것들은무너지기직전도, 완전히안정된상태도아닌채, 익숙한것과낯선것사이에머문다.

세라믹은조개껍질처럼단단하면서도상처입은표면을드러내고, 철사구조물은몸을보호하는장치처럼보이면서도동시에가두는틀처럼느껴진다. 직물은

피부처럼얇은경계가되고, 풍경은더이상배경에머물지않은채몸과마음의상태를닮아간다.

미리암칸의 ‹눈높이에서, 16.07.2015›(2015)에서는고독한인물이불분명한경계에밀착된듯등장한다. 들어올린두손은자신을방어하려는몸짓처럼

보이지만, 동시에무언가와닿으려는움직임처럼도읽힌다. 흑연으로그려진단순하고연약한형상은즉각적인감정을유발하지만, 그인물이무엇을겪고

있는지는끝내분명히말해주지않는다.

그옆에서에바코타트코바의 ‹방안에흩어진나(혹은유연한몸들의방) 연작›(2016)은몸의일부를철사구조물로바꾸어놓는다. 다리, 케이지, 그리고

사라진신체의흔적들은공간속에반쯤매달린채놓여있다. 이들은몸을가두고, 길들이고, 때로는지탱하기위해만들어진장치처럼보이지만, 동시에

신체가얼마나쉽게상처입고흔들릴수있는지도드러낸다. 함께놓인직물작업과드로잉에는꿰맨자국, 구멍난표면, 조각난생명체와부드러운윤곽이

반복해서나타난다. 아이의상상에서나온듯한이형태들은연약하고쉽게다칠수있는존재를떠올리게하며, 그안에는막연한불안이조용히배어있다.

산티아고데파올리의작업은보다사적이고모호한상징들로이루어져있다. ‹무월(無月)›(2020), ‹홀로, 그리고벽돌들›(2020), 그리고 ‹저무는

여름›(2020)과같은회화에서몸과풍경, 일상적인사물들은서로섞이며불안정한장면을만든다. 평범한모티프들은하나의분명한의미에머물지않고, 

감정이나무의식적인기억쪽으로흘러간다.

카틴카보크의조각들은전시장안에조용히남겨진흔적처럼자리한다. ‹L-가자미›(2018)의브론즈형태는물고기처럼보이기도하고, 어떤파편이나남겨진

자국처럼보이기도한다. ‹발화 Ⅱ›(2021)는날카로운세라믹구조로이루어져있으며, 톱니처럼이어진윤곽은언어, 단절, 혹은미완의건축물을떠올리게

한다. 이작업들은크게자신을드러내기보다, 무게와거리, 재료가놓이는방식만으로전시공간의흐름을조용히바꾼다.

마지막으로이자멜스하이머의작업에서건축은단단한구조물이아니라, 쉽게변형되고흔들리는유기체처럼나타난다. 작가는 ‹저수조›(2018)에서

모더니즘건축의형태를세라믹으로옮겨오지만, 그결과물은건축물이라기보다변형되고, 닳고, 자라나는몸에가깝다. 과슈작업에서도건축은안정된

공간으로머무르지않는다. 거대한태양, 식물의파편, 어딘가어긋난실내풍경이건축적공간과뒤섞이며꿈같은장면을만든다. 이처럼멜스하이머의건축은

기능적구조를벗어나, 전시전체를관통하는신체적감각과물질의불안정성을드러내는장치로작동한다.

에바코타트코바,산티아고데파올리,미리암칸,카틴카보크,이자멜스하이머
«부드러운이탈 Soft Displacements»
2026. 6. 13   – 8. 8
마이어리거울프,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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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iam Cahn
눈높이에서, 2015년 7월 16일, 2015

종이에연필
70 x 100 cm

cahn_15_08-384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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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iago de Paoli
홀로,그리고벽돌들, 2020

펠트천에유채
49.5 x 56 cm

SDeP/P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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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inka Bock
발화 II, 2021

유약을바른세라믹
25 x 45 x 60 cm

BOC/S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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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inka Bock
발화 II, 2021

유약을바른세라믹
25 x 45 x 60 cm

BOC/S 633

설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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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Melsheimer
넘버 330, 2013
종이에과슈
42 x 56 cm

52 x 63.5 x 3.5 cm (액자포함)

MEL/D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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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 Koťátková
방안에흩어진나 (혹은유연한몸들을위한방)연작, 2016

금속,실,천
85 x 7 x 70 cm

kotat_16_36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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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further information and sales inquiries, please contact

Gaia Musi 가이아무시
Gallery Director & Partner 갤러리디렉터 &파트너

g.musi@meyer-riegger-wolff.com

Jungbong Koo 구정봉
Gallery Associate 갤러리어소시에이트

j.koo@meyer-riegger-wolff.com

1F, 6 Dokseodang-ro 29-gil, Yongsan-gu, Seoul

Tuesday to Saturday, 10 a.m – 6 p.m.

+82 2-749-8797

info@meyer-riegger-wolff.com

www.meyer-riegger-wolf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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